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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 음력설을 맞아 지난 21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설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

니다                                                                                                                                        (편집부)  

단신
 체쿤코브 장관과 리마렌코     
지사, 사할린과 쿠릴 개발의                    

핵심 기획들 논의
알렉세이 체쿤코브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

지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몇 년간 사할

린주 개발의 핵심 기획들을 논의했다. 

왈레리 리마렌코주지사는 지진활동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추가 재정의 필요성

을 고려해 계획된 사할린 남부 활주로 건설 

과정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도시 외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우회도

로 건설을 논의한 가운데 외곽 우회도로 건

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로의 질을 개

선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 상황도 개선시

키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철도

교통을 도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 도

시간 승객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또한 알렉세이 체쿤코브 장관은 코르사

코브 지역 연안의 제반시설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일본인들, 쿠릴의 남섬들에서               
조상에게 성묘 원해

일본의 외무성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에 

이어 후미오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와 인도

적 교류 회복과 특히 러시아와 관계에 주요 

우선순위인 쿠나쉬르, 이투루프, 쉬코탄, 하

보마이섬들에 살었던 주민들의 조상 성묘 

기회를 요청했다.

"우리는 일본 북부 4개 섬과의 인도적 

교류 회복과 러시아 연방과 관계 속에 주

요 우선 사항인 조상의 묘 참배를 위해 조

속히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일본 외무

성 장관이 강조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지

난해3월21 일 일본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

응해 일본과 평화적 회담 진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남 쿠릴 지역에 일본인들의 무비

자 방문도 중지한 상태이고, 남 쿠릴 지역

에서 경제 공동사업 조성에 대해 일본과 대

화를 중단했다.

독감과 급성호흡기 질환                    
증가세 여전

사할린주에서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 

감염 상황에 따라 최근 몇 주간 감염률이 

진정되지 않는 추세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지난 3주간 감염병 상황 총결

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2,945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독감 환자는 103명

이며, 감염률은 1만 명당 60.8명이다. 이

는 전염 임계치를 8.0% 초과하고 있는 상

황이다.

감염  임계치가 초과된 지역들은 알

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유즈노쿠릴스

크,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라

고 사할린주 소비자보호감독청 홍보부가 

전했다.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녜브 연

방 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의 총결을 논의

했다. 해마다 사할린과 쿠릴 지역

에서는  주택 50만m²가 준공됐는

데 이 건설량의 1/3은 노후주택으

로부터 이주를 위한 사회적 주택

과 지역에 전문가들의 거주를 위

한 주택이다. 지난 2년간 노후주

택으로부터 편안한 주택으로 입주

한 사람들은 7,849명이며, 올해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4,655명이 노

후주택에서 벗어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필

요한 모든 제반시설을 갖춘 대규

모 주택단지 구역 건설에 매진하

고 있으며,  또한 <극동의 주택가> 

프로그램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유즈노사할린스

크 계획 지역에 45헥타르 면적

의 구역이 설정됐다. 여기에 9천

500명이 거주할 주택들을 건설

할 예정이다. 지역 종합개발의 

건축을 위한 원칙적 조건으로서 

지정된 학교, 유치원, 문화회관, 

통신사, 상점, 식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

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제반시

설 주요 공사로 잘 갖춰진 주거 

구역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

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

사가 설명했다.

의료시설에서는 대대적인 개

혁이 시행됐다. 진료소들에서 환

자들의 대기 번호표가 30% 증가

되었다. 이는 의료진의 근무 일

정표 정돈 체제와 여러 의료시설 

간 과부하 상황의 재분배를 통해

서 이뤄낼 수 있었다. 이 기획으

로 전 러시아 '보건기관: 산업의 

선두' 상을 받았다. 종양과 심혈관 

질환을 가진 주민들을 위한 공중

보건지도와 관찰 덕분에  암과 심

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었다. 

2022년 연방 예산이 투입되

어 경제성장 중심들의 사회개발 

계획 시행의 일환으로 일련의 정

책이 완료되었다. 또한 183 가구

가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했고, 유

즈노사할린스크 중앙보건소에 첨

단 진료소가 건설되었으며,  마카

로브 지역  노워예 마을에 유치원

과 코르사코브에  은퇴자들을 위

한 양로원이 건립됐다. 사할린주

의 지방과 주 중심에 84곳 주택가 

정비가 이뤄졌고, 오하의 스포츠 

학교 경기장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에 하수 처리장을 개건했으며, 코

르사코브에서는 석탄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설비가 이뤄졌다.

"서방 세계와 이들 동맹국들로

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대러 제재

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할린주

의 경제계획 일부 시행으로 생산 

실적이 좋았다. 경제계획들은 향

후 10년간 사할린 개발의 기초가 

되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일

자리를 창출시키게 된다. 우리는 

석유가스 및  농산업 산업단지 건

설에 착수하였다. 대형 타이어를 

고무 분말로 가공하는 공장이 가

동됐고, 치즈 생산에 따른 대형 치

즈 제조 공장이 생기고, 이투루프

섬에 양식장도 운영되고 있다. 지

난해 선도개발지역과 블라디보스

토크 자유항의 거주민들이 1,1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

했다. 

교통 제반시설의 개발을 논의

한 가운데 오하의 공항에는 새로

운 이착륙 활주로가 건설되고, 유

즈노사할린스크의 이륙 활주로 건

설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현대적

인 공항청사 단지 건설이 마무리

되고 있으며, 공공 제반시설 개발

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83억 루

블리의 투자가 유치됐다.

2022년 '사할린-2' 기획의 수

익이 안정성을 유지했고, 가스 생

산량은 15% 증가했다. '사할린 

-1'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이 러시아의 감독 아래 기획 

운영 전환을 결정한 후 개편됐다.  

11월부터는 석유와 가스 채취가 

재개되어 하바롭스크 변경과 사

할린 북부 소비자들에게 전량 가

스 공급과 석유 운송도 재개됐다. 

'사할린-3' 기획 시작을 위한 준비

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

를  구입해 반입하고 있다. 

(7면에 계속)

사할린주에 주택 건설량 증가 및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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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생들이 자선 

바자회를 열다
1월 21일 '시티몰' 쇼핑센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

들과 리쩨이, 전문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들이 조성한 자선 바

자회가 열린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 <10일간

의 착한 일> 행사가 마무리 됐다. 이 행사는 리쩨이 1호 학교

가 주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육청이 개최를 지원했다. 

이번 바자회로 모인 성금은 '마야촉(위치 추적기)'미성년

을 위한 사회적 재활센터와 다른 사회기관을 위한 것이다. 바

자회에서 학생들은 방문객들에게 제당류, 제과류, 다양한  창

작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활동교실과 포토존, 사할린 기술

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자선 바자회 고객 서비스 덕에 방문객

들에게 머리 커트와 머리 땋기가 제공됐다. 주최 측은 이런 류

의 행사가 활성화되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의 영향력을 상기

시키며, 착한 행위를 촉진시킨다고 강조했다. 

Учащие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ярмарку

21 января в ТРК «Сити Молл» прошла благотвори-
тельная ярмар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учениками и коллек-
тивами школ, лицеев и колледж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завершило «Декаду добрых дел»,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Его организа-
тором стал лицей № 1, а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 депар-
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 выр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в со-
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
нолетних «Маячок» и другие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На ярмарке школьники предлагали гостям сладости, 
выпечку и различные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Также там 
обустроили мастерские и фотозоны, а благодаря ини-
циативе студент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гост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ярмарки могли сделать себе 
прически, в том числе заплести косы. Сами организато-
ры отметили, что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ого рода актуальны, 
так как они напоминают людям о пользе добрых дел и 
стимулируют их на хорошие поступки.

사할린 주민들, 올해 내내                          
<문화 교차로> 행사 무료 관람 

1월20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의 교차로> 기획이 시작되어 특별 공연, 하우스 콘서트, 시의 

향연, '복원' 전시회, 댄스 경연, 연극 프로그램, 활동교실 등등

의 실험적인 사회문화적 공간이 조성된다.

창작기획의 명예의 첫 상연권을 얻은 이리나 이콘니코와

는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인 '또 한 번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음악 프로그램과 '시린' 가무 앙상블을 선보였다. 

문화행사는 한 달에 한 번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창작센

터 무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문화의 교차로> 행사 참석은 

무료이며 12월에는 1년간 기획의 우수 공연자들의 갈라콘서

트가 계획돼 있다고 주 정부 측에서 전했다. 

다음 <문화의 교차로> 공연으로 2월18일(토) 홈스크의 '빌

트 밴드' 청년 창작 보컬밴드를 만나볼 수 있다. 

Сахалинцы весь год будут бесплатно 
ходить на «Культурные перекрестки»

20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Культурный перекресток» —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организую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е социокуль-

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 необычными концертами, му-
зыкальными квартирниками, поэтическими вечерами, 
«ожившими» выставкам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аренами,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раво стать почетным первопроходцем творческо-
го проекта досталось Ирине Иконниковой с ее новой 
музы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Еще раз о любви» и хорео-
графическому ансамблю «Сирин».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не реже одного раза в месяц на сцен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
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сещать «перекрестки»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В декабре планируется 
гала-концерт с лучши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за год,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ующий «Культурный перекресток», на котором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моло-
дежной вокально-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группы Bullit Band 
из Холмска,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8 февраля.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눈의 날 기념
1월 22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고르늬 워즈두흐' 관광·

스포츠단지에서 '눈의 날'을 기념했다. 

동계스포츠 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파인 스키

와 스노우보드 활동교실 교습에 참여할 수 있었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을 위한 음악·예능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사할린 주

민들과 함께 극동지역의 주민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남부역에서 행사 마무리로 <사할린 사람들

의 카드 >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세계 눈의 날 행사는 2012년에 국제 스키연맹의 주도로 

처음 진행되어 현재 전 세계 40개 국가들이 기념하고 있다. 

                            (8면에 계속)

2022년 12월 17일에 

열린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

산 및 선거 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오진하 (빅토르 

미하일로위츠, 1952년생) 

씨가 선출되었다. 본사 배

순신 기자가 오진하 회장과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우선 주 한인협회 회

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께서는 우리 주에서도  모두

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학교, 대학을 졸업했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케람지트 및 탄

화벽돌생산공장에서 마스쩨르

(전문기술자)로 시작하여 지배

인(공장장)까지 빨리 승진했고 

이 공장에서 17년 동안 근무했

습니다. 그후 사할린 주두마(의

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두 번의 

임기를 역임했습니다. (임기 

중 오진하 의원이 만든 여

러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

도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학교 초등학생 급식, 어

려움에 처한 가정의 자녀 급

식 등에 관한 법. – 기자주). 

- 회장님께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출마하

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회장으로서 현재 어떤 

문제와 과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계신지요?

- 이미 2년 전부터 주한인

협회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차

기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명단을 

보고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제

가 갖고 있는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게다가 

거의 12년 동안 주 한인협회

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니 협회 

사업에 대해 구체적은 아니어

도  활동의 주요 방면, 행사, 임

원 등을 알고 있었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

는 사업 방면은 제가 회장으로 

출마할 때 약속한 것입니다. 그

때 제가 사할린동포지원에 관

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

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

피 이 특별법이 미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특별법 통과 전

에 돌아가신 1세 분들, 그들의 

자녀,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

다. 모든 법은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법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강한 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도

록 하고, 지방 한인회들의 활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1세들에 관한 활동을 계

속할 생각입니다. 현재 한인문

화센터 내에서 이들을 위해 개

설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

영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단체

가 한 달에 두 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의사와 상담, 치매예방

교실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대

한민국적십자사와  함께 모국

방문, 영주귀국 등 사업을 지속

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한민족문화 보급 

관련 사업과 씨름, 태권도 등 

스포츠 관련 행사, 축제도 개

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도 우리 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자격 확증  행사가 있었습니

다. 선수 80명이 등급에 따른 

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의 

모든 운영위 위원들과 인사 

나누셨는지요? 제가 알기

엔 운영위 위원이 26명입

니다. 지방 한인회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결산선거

회의에서 회장 후보 모두가 

지방에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 일부 지방한인회는 선

거캠패인 때 다녀가기도 했고 

일부 한인회 회장들과는 차츰 

인사를 나눌 생각입니다. 사

실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많

이 바빠졌어요. 서류상으로나 

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

으로 일정이 빡빡했어요. 지

방한인회 활동과 지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

업에 중점을 둘 생각이고 그

리고 지방 한인들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나섰으면 합니다.

- 가장 아픈 문제는 한

인단체끼리 분열이 있는 것

인데 회장님께서는 사할린 

한인사회를 단합시킬 아이

디어가 있으신지요?

- 이 문제가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단

체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

인회가 주 한인협회에 소속되

지 않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

입니다. 제가 주한인협회 결

산선거회의 때 유즈노사할린

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에

게 다가가 "꼭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만났습

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께서 '뭘 나누고 있는지?', '단

합해야 한다'고들 하셨습니다. 

지도자들 간 말이 통하지 않

을 때 일반인들만 피해를 봅

니다. 주 한인협회 사업에 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수록 단

체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 산하 자문위원회

를 설립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대할 생각인데 제가 

이 위원회에 한인사회계를 잘 

아시는 김홍지 씨,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단체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임용군 

전 주한인협회장, 사할린 주두

마 전 의원 정 왈레리,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 경험이 많은 

전 녜웰스크 시장 박 블라디

미르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 녜웰스

크 대지진 이후 도시 거의 절

반을 새로 공사했습니다.

- 올해 어떤 행사와 사업

을 추진 하실 예정인가요?

- 우선 ¼분기 사업계획

안을 작성했고, 이미 음력설 

행사를 주최했고요. 1년간 구

체적인 사업 계획안은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월에 

진행될 운영위 회의에서 심의

할 예정입니다.

- 가족 소개를 부탁드

립니다.

- 결혼은 여러 번 했었고, 

아들 넷입니다. 마지막 러시아

인 아내와는 이미 22년째 살고 

있는데 아들은 올해 20살입니

다. 지금 의대에서 공부합니다. 

- 사람들의 어떤 가치

가 마음에 드십니까?

- 저는 사람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 회장님께서 좋아하시

는 교훈 또는 표어가 있으

십니까?

- 네, 있습니다. 법 위에 정

의와 자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네, 좋은 말이네요. 

회장님께서 어떤 취미를 즐

기시고, 자유 시간을 즐기

십니까?

- 저는 항상 심리학에 관

심이 많았어요. 왜 학교에서 같

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

의 태도가 다른지 궁금했었거

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수상

과 수비학에 관심이 많았습니

다. (수상(점복)은 손금을 읽

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

한다. 수비학은 또는 수비술

은 숫자와 사람, 장소, 사물, 

문화 등의 사이에 숨겨진 의

미와 연관성을 공부하는 학

문이다. – 위키백과 자료에

서). 지금 이걸 하지 않지만 새

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의식

적으로 사람의 손, 얼굴 표정 등

을 지켜봅니다. 사실, 제 생각엔 

어느 지도자든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금 자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안산 고향

마을에 영주귀국하셨는데 연

세가 많아 자주 아프셔서 돌

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년

에 한 3-4번 다녀오고, 아내

도 보내고, 남동생과 여동생

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느 하루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

을 다시 사할린에 모시자 해서 

2016년에 집에 모시고왔습니

다. 3 년 반 쯤 아들로서 효도

를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

립니다. 제가 이미 은퇴를 했

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점심 밥

상을 직접 차렸고 저녁 밥은 

아내가 담당했습니다. 부모님

이 한 해에 돌아가셔서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가족이 저

에게 저먼 셰퍼드 독일의 견종

의 개를 선물했는데 우리 개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개와 

매일 산책하는 것이 제 일이고 

제가 즐겨 보내는 시간입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일이 많아서 

출근할 때 가끔 저녁 7시가 되

면 스스로 개를 걱정하게  됩

니다. 지난 20일 코르사코브한

인회 설맞이 행사에 가있을 때

도 개 생각을 많이 했어요.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계

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방면은 회장 후보로서 약속하는 것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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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

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와 한

국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면서 지난해 우리 정

부가 영주 귀국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사할린 

동포 절반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사할린이산가족협회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영주귀국 및 정

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할린 동포 1세

와 동반가족은 모두 350명이다. 이 가운데 80

대 고령인 동포 1세는 13명이다.

동반 가족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

대 초반에 출생한 이들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할린 동포 1세와 동

반 가족 대부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주에 거

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해주·하바롭스크주 

등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

앙아시아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할린 동포들은 

작년 10월까지 모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

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과 러시아

를 오가는 항공기 직항편 운항이 중단된 영향 

등으로 계획은 지연됐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를 곧바로 잇는 유일한 

여객 운송 수단은 1주일에 한 번씩 연해주 블

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를 오가는 카페리

(여객·화물 겸용선)가 유일하다.

만약 사할린 동포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한

국으로 들어오려면 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건강상 이유로 항공편

을 여러 번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 형편상 항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대안으로 바닷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만, 이마저도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영주 귀국 지원 대상자

로 선정된 350명 가운데 한국으로 들어온 사

할린 동포는 12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는 나머지 동포 228

명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사할린 동포 2세인 박경춘 사할린이산가족

협회장은 "'언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동

포들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온다"

며 "동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국 정부가 

화상통화 등으로 일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

은데 이런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인 동포 1세들의 건강 등을 고

려할 때 한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은 개별 입

국을 희망하는 동포 외에 나머지 인원들이 배

편을 활용해 단체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외공관을 통해 단체 귀국 희망자를 조사

한 뒤 카페리 운영사 등과 협의하고, 고령인 동

포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현지에 직

원도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와 강원도 동해를 

오가는 카페리가 오는 26일 이후 보름가량 수

리에 들어가는 까닭에 단체 귀국은 오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

로 사할린 동포분들의 영주 귀국 지원이 지연되

고 있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동포분들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군수 물자 조달 등을 위해 러시아 극동 사할린

주에 강제 징용됐지만, 1945년 8월 해방 후에

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과 그 후손들이다.

(7면에 계속)

주 한인협회, 1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음력설 행사 개최

음력설을 맞아 지난 21일(토) 유즈

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설행사가 진행되

었다. 주최 측에서 이날 1세 어르신들

과 특수작전 동원병들의 가족을 모셨

고, <60+>클럽 회원들과 일부 지방한

인회장들을 초대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팀의 사

물놀이 공연은 행사의 막을  화려하게 

올렸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

민족예술과 초등학생들이 신년 세배

를 올려 주 한인노인회 김종길 회장이 

전통적으로 이들에게  세뱃돈을 나눠

주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오진하 회장은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부유함, 사랑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고 이날 행사

에 어르신들과 함께 특수작전 한인 동

원병들의 가족도 모셨다고 강조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출

장소 박상태 소장은 이날 어르신들을 

염려하는 얘기를  하였다. 1924년생의 

한 어르신을 예를 들었다. 경상남도 출

신인 이분은 스무살 때 북한에 시집가

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쿠릴열

도로 파견되어 1948년에 쿠릴에서 큰 

지진이 나자 사할린 체호브 시로 거처

를 옮겼다. 현재 어르신은 유즈노사할

린스크에 살고 계시는데 혼자 사셔서 

불편함이 많다. 혼자 밖에서 산책도 못

한다고 박 소장이 이야기를 마무리하

면서 올해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직

접 찾아 뵙고,  새고려신문에 약속한 대

로 동포에게 다가가는 소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포 모두

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했다.

이날 명절 기분을 '에트노스'예술

학교 무용단들, 한인문화센터 소속 '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 가수 

최 드미트리 등이 한껏 안겨주었다. 이

번 기념행사 공연 프로그램 준비에 주 

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주 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도 수고

가 많았다. 물론 이날 전통적인 떡국이 인기가 많았다.

행사는 즐거운 춤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 보컬악단(단장 김 블라디미르)이 노

래를 들려주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즐거운          
음력설 맞아

지난 20일(금)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5성'레스토랑에서 음력설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 천영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손님들에게 <사할

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

회의 천영곤 회장과 유즈노사할린

스크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주유즈

노사할린스크 한국 출장소 박상태 

소장, 마카로브한인회 고영순 회장, 

전 녜웰스크 시장 박 블라디미르 등

이 축하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측

에서 이날 합창단 (아리랑 노래), 무

용단(전통춤과 현대 춤)이 공연을 

선사했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

린스크측에서 노래와 즐거운 게임을 준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설 축하

지난 21(토) 오전에 유즈

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노인정 모임이 

펼쳐진 가운데 어르신들에

게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

국 출장소 박상태 소장 내외

와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등

이 음력설 축하하고, 어린 아

이들은 세배를 올렸다.

노인정을 처음 방문한  

박상태 출장소 소장은 이날 

어르신들과 꽤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시한인회 여성분들은 어

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명절

상을 차렸다.

노인정 모임은 한 달에 

두 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 동포들, 우크라 사태로 고국 땅 못 밟고 애태워
 작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 350명 중 228명 아직 러시아서 생활

"하늘길 끊기고 바닷길은 표 구하기 어려워"...정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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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Топовые компании уступают 

на вираже мировым конкурентам
Сеул, 2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В 2022 году только 16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ыли вклю-

чены в список Fortune Global 500, сообщила Федерация про-
мышленности Кореи(FKI).

Федерация опубликовала свой анализ компаний, вошедших 
в список Fortune Global 500 минувшего года. Китай занял самую 
большую долю со 136 компаниями (27,2 процента), за ним сле-
дуют США со 124 компаниями (24,8 процен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долю американ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ишлось 52 про-
цента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В список вошли 47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9,4 процента), 28 не-
мецких компаний (5,6 процента), 25 французских компаний (5,0 
процента) и 18 британских компаний (3,6 процента).  На Южную 
Корею пришлось всего 16 компаний (3,2процента).

В пересчете на продажи по странам общ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 11,2 тр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и этом средн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на одну компанию достиг 
90,4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Совокупный и средний объем 
продаж китайских компаний составил 11 триллиона и 80,98 мил-
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овокупный объем продаж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пи-
ске Global 500 составил 996,2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при 
этом их средний объем продаж составил 62,39 миллиарда дол-
ларов.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родаж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был самым низким среди крупных стран, включая страны G7 и 
Кита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ходящие в список Fortune Global 
500, были занят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восьми отраслях. Две-
надцать компаний (75 процентов) сосредоточены в четырех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я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электронике/полупро-
водниках, финансах,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ении и энергетике. В Юж-
ной Корее не оказалось компаний из списка Fortune Global 500 в 
новых отраслях, таких как аэрокосмическ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Анализ дело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сновных экспортных секторах также показал, что южнокорей-
ские компании  уступают мировым конкурент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а бизнес-показателей в четырех отраслях — электроника 
/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автомобили, материалы / металлы и химика-
ты, годовой объем продаж компаний № 1 в мире был в 1,5-4,6 
раза выше, чем у компаний № 1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ажи Apple 
в 1,5 раза превысили продажи Samsung Electronics. Это было 
примерно в 2,9 раза больше между Volkswagen и Hyundai Motor 
и примерно в 2,3 раза между Baou и POSCO.

20 января 2023 года в столице Узбеки-
стана в Институте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
кации и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системы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рошла 1-ая международ-
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социальная жизнь».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приурочена к 
85-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Цен-
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организована Универси-
тетом Пучон в г. Ташкенте. 

Вот уже прошло почти 85 лет как ко-
рейцы прожива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
кистана. Первые корейцы появились здесь ещ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но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по-
пала сюда п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Сталина-Молотова, 
росчерком пера переселившего в 1937 году более 
172 000 корейцев с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Казахстан и Узбекистан. 

Конференц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 гибридном 
формате (офлайн и онлайн) и состояла из трех сес-
сий —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осмыслению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Евразии (царский и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K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в Централь-
ной Азии (просвещение и образование, театр, СМИ)»,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самосознание корейцев СНГ».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ученые —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корейцам Евразии —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
на, Кыргыз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США. 

В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и наша 
землячка – Тен Жанна (정영순),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о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Инч-
хон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вои или чужие»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змене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едав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отмечалось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
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ой Узбекистан, 
имеющих сегодня особы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оведение масштабного научного форума по коре-
еведению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ет эти отношения.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кон-
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чон регуляр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 изданий)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социальная жизнь

Фильм «Решение уйти»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BAFTA
Романт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Решение уйти», получивший приз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
стиваля, стал номинантом премии Брит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кино 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искусств (BAFTA). Он будет бороться за награ-
ды в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ий неанглоязычный фильм» и «Лучшая 
режиссура». В этом году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состоится 19 февра-
ля. В фильм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история детектива, который по-
дозревает вдову-китаянку в убийстве, а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наблюдения и допросов влюбляется в неё. В 2018 году Пак Чхан 
Ук получил премию BAFTA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неанглоязыч-
ный фильм» за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триллер «Служанка». В 2020 
году другой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ёр Пон 
Чжун Хо был удостоен двух наград  BAFTA за лучший неанглоя-
зычный фильм и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за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В 2021 году актриса Юн Ё Чжон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BAFTA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второго плана в фильме «Минари». 

KBS World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отрасль

В этом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бу-
дет выделено 1 трлн 229,5 млрд вон (992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аз-
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ынешний год станет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в проекте превращения РК в «туристическую державу». 
К 202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
стов до 30 млн человек в год, повысив доходы от туризма до 
3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С этой целью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мере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поиск контентов, совмещающих компоненты ту-
ризма и культуры. В Сеуле будет создан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т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в районе 
бывшей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Чхонвадэ. На активизацию ту-
ристических контен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15 млн долларов. 
Около 3 млн долларов пойдут на развитие ночного туризма. В 
15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мир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консультаци-
онные центры по туризму в РК. Турагентства, столкнувшиеся с 
ухудшением показателей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
са, получат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KBS World

22 января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
рю.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зднества, 
посвященные этому событию, 
провели мно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21 января РОО «Сахалин-
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зидент О Тин 
Ха) организовал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
халинска обед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
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и семей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а СВО. Были 
также приглашены члены клуба 
«60+»,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Д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 МОО-
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и ЮСМООК отпраздновали это 
событие  в ресторане «5 звезд», собрав почти 200 человек. 
Глав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обытия ст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Са-
халин Ханин».

А ЮСМООК приглас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
ления, которые посещают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и орга-
низации. Клуб пожилых людей собирается два раза в ме-
сяц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многих лет.

Вс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рались создать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
ение,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яркие номера, накрыт вкусный стол.

Праздники прошли и в районах. О том, как прошел Лун-
ный Новый год в Аниве, читайте ниже.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отметил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У корейцев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называется Соль-
наль, это один из важных праздников календаря. 21 
января в Ани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иаспоры собрались 
на ужин,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анив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ре-
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дравили с Новым го-
дом вице-мэр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ван Васильев, за-
мест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ксана Пак и предсе-
датель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Александр 
Ким. 

Оксана Пак пояснила, что обычно корейцы отме-
чают Новый год пышно. Но пока идет спецоперация, 
сочли уместным лишь небольшой банкет.

РООСК активно помогает нашим бойцам с пер-
вых дней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качестве ещё одного 
новогоднего повода использовали вручение анивча-
нам юбилейных знаков, выпущенных к 75-летию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егиона, созданного трудами (в 
том числе)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корейцев.

Знаки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лу-
чили Сим Су Ни, Ким Ни На, Че Те Бун, Пак Сен До, 
Владимир Яковлевич Пак, Че Кир Сен, Ю Ха Дя, Ди 
Дал Сей, И Вон До, Юн До Ен, Юн Чен Су.

В зоне вним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ятся примерно 26 000 со-
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данным РООСК,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живают 1 200 членов диаспоры. Ново-
годнее поздравление анивчанам переда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Юрий Им. Предки ре-
гионального депутата жили в нашем районе, Анива 
ему близка и дорога.

Перед вручением знаков вице мэр Иван Васи-
льев поблагодарил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за пригла-
шение к новогоднему столу, пожелал всем здоровья, 
мира и тепла в семьях. А за ужином обсудил н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вла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тпраздновала Сольна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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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ул вновь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вернуться 
к диалогу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лжны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
тить провокации, угрожающие выжи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от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о пере-
говорах.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
единения РК Ким Ги Ун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стоявшейся 22 ян-
варя в павильоне Имчжингак в городе Пха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лностью игнорируют 
свою основную обязанность заботиться о жизн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Ким Ги Ун призвал Север выбрать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напомнив, что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в том чис-
ле, о переговорах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емей, 
разлучённых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остаются в силе. «Дверь 
для диалога остаётся открытой»,- сказал он. Церемонию в 
павильоне Имчжингак провели южнокорейцы, предки кото-
рых являются выходцам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2022 году Пхеньян получил помощь 
на 2,3 млн долларов

По данным службы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Управле-
ния ООН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вопросов, в 2022 
году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 сторон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ставила 2.338.232 доллара, что на 11 млн 
691 тыс. долларов мен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Сокращение 
вызван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строгими карантинными огра-
ничениями, введённы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1 млн 600 тыс. долларов или 69,5% общего объёма фи-
нансирования составила помощь Швейцарии, предостав-
ленная через Детский фонд ООН (ЮНИСЕФ) и Швейцар-
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513.927 долларов 
предоставил Швед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а 199.601 доллар 
- Норвеж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Ряд стран, включая Канаду, 
Финляндию, Францию и Германию,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2021 году, не сделали этого в 
2022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Швейцария обещала выделить 1 
млн 214 тыс. долларов через ЮНИСЕФ на питание севе-
ро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Семьи жертв Итхэвонской трагедии 
провели поминальную службу

22 января, в первый день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
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семьи жертв трагедии в сеульском 
районе Итхэвон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ую поминальную служ-
бу. Около 80 человек собрались у мемориального алтаря,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на площади у станции метро «Ноксапхён». 
Он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давки 29 октя-
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все погибшие были моло-
дыми людь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0 лет, вместо традици-
онной еды, которую обычно ставят на поминальный стол 
в праздник Соллаль, их близкие принесли популярные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закуски фастфуд, пиццу и пиво. В тот же 
день поминальную службу провели семьи жертв крушения 
парома «Сэволь» произошедшего в 2014 году. 

С 30 января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ях

С 30 января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е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
ний, аптек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выступая 20 янва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чрез-
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
фам. Он пояснил, чт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сколь-
ку выполнены три из четырёх требовани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мяг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Это  
стабилизация темп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тяжёлых больных и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с ле-
тальным исходом, а также способность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
ранения справиться с пандемией. Четвёртое требование 
– создание иммунитета в уязвимых группах населения – 
пока не выполнено. Дата смягч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
чений определена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жидается резкий рост передвиж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личных 
контактов. Хан Док Су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вал пожил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й 
возрастёт с отменой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 помещениях. 

В РК растёт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из Японии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

ство возобновило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граждан восьми 
стран, включая Японию. После этого резко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японцев, посещающих страну. 15,4% всех ино-
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
шлись на граждан Японии.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США, 
Сингапура, Таиланда и Китая. В течени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К 
посетили 3.390.009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в 
2021 году. Между т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рубежом побы-
вали  6.580.145 южнокорейцев. Чуть больше 1 млн из них 
побывали в Японии и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во Вьетнаме.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поездок – 
США, Таиланд и Филиппины. 

                 (RKI)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считаетс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но ни для кого не является секре-
том, что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у этой страны есть. КНДР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доказала, что сумела овладе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оздав собственный ядерный меч.

Слухи и подозр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аличия у КНДР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ходили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и долго, но 
официально об эт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22 янва-
ря (по другим данным - 10 февраля) 2005 г. Итак, что 
мы знаем 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и ядерных силах КНДР 
и чего она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на этом поприще.

Первые шаги
Хотя активно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Северной Ко-

реи стала обсуждаться с 1990-х гг., но эта сфера имеет 
более глубокие корни и историю, уходя вглубь почти 
до 1950-х гг.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научные центры были 
созданы в КНДР еще в 1950-х гг. и первые работы, 
подготов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велась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мощ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СССР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сотни, 
если не тысяч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нженеров, ученых, 
занимавшихся проблемами ядерной физики.

Параллельно в местечке Ёнбён, что в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ах километров к северу от Пхеньяна, был создан 
Центр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й ост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главной известной ядерной площадкой КНДР. 
В 1965 г. там был запущен перв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ядерный реактор, создана хим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В 1980-х гг. в том же месте были сооружены еще два 
газографитовых ядерных реактора. У одного из них 
мощность 5 МВт, второй был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уровне 
50 МВт. В 1989 г. в районе города Тхэчхон началось 
возведение третьего реактора мощностью 200 МВт. По 
поводу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каждого из них есть опре-
деленные споры, но точно известно, что первый и ско-
рее всего второй работают постоянно, нарабатывая в 
том числе и оружейный плутоний.

В 1974 г. КНДР вошла в соста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МАГАТЭ), что позво-
лило ей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о многим ценным научным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разработкам. Считается, что где-
то с 1970-х гг. КНДР стала задумываться о создании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ЯО), что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прочувствовали в Москве, став лучше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устремления союзника.

В 1985 г. во многом под давлением СССР, который 
поставил это условием продолж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ядерной сфер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писала Договор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ДНЯО), хотя,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курс на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
ного ЯО продолжил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Ожидалось, что 
СССР построит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лноценную атом-
н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для этого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подго-
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о распад СССР не позволил ре-
ализовать тот проект. Впрочем, о нем еще вспомнят…

Обострение и переговоры
Крах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прекращение помощи со 

стороны СССР и Китая заставил КНДР самостоятель-
но искать пути для выживан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хеньяне поняли, что надеяться мож-
но только на себя, а потому усилия по созданию сво-
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были форсирован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рана оказалась в крайне сложной эконо-
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начался голод. В то время многие 
на Западе считали, что дни КНДР сочтены, а потому 
усилили давление на Пхеньян, подняв вопрос о неза-
конн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В 1992 г. в КНДР побывали инспекции МАГАТЭ, ко-
торые подтвердили кое-какие подозрения. Нача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где активную роль играли США, но кон-
сультации не привели ни к чему, наоборот обострив 
ситуацию. В 1993 г. Пхеньян заявил о начале выхода 
из ДНЯО, окончательно оформив это в 1994 г.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позже, в то время США все-
рьез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несения ударов 
по ядерным объектам КНДР, чтобы раз и навсегда 
реши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Страны чучхе. В конце кон-
цов после взаимных угроз, давления и торга в октябре 
1994 г. в Женеве США и КНДР подписали рамочное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о возвращ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ежим ДНЯО, отказ от ядерной про-
граммы. Взамен создава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сор-
циум КЕДО,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построить к 2002 г.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два блока АЭС. Для этой станции 
выбрали как раз то самое место, где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 
возвести тот же объект СССР - благо все исследова-
ния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Как показали дальнейшие события, ни одна из сто-
рон, которая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я в 1994 г., не пла-
нировала их выполнять.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полагали, 

что дн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чтены, а потому не стоит ис-
кренне выполня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скоре и Пхеньяну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к 2002 г. КНДР не получит обещан-
ной АЭС.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стала 
сворачивать военный аспект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чались взаимные обвинения, атмосфера стала 
накаляться. В 2002 г. США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и, что 
КНДР продолжает нарабатывать расщепляющие ма-
териалы и вес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для создания атомной 
бомбы, Пхеньян же указал, что американцы не выпол-
няют подписан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НДР так и не получила АЭС, объявив в конце 2002 г.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военн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а в 2003 
г. повторно оформила выход из ДНЯО.

Впрочем, попытк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дипломати-
ческим путем продолжались, в рамках чего с августа 
2003 г. стартовал шестисторонний формат перегово-
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КНДР. В н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Россия, Китай, США, Япония, КНДР и Южная 
Корея. Но у каждой из сторон были очень разные цели, 
а данный форум часто использовался не для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а выполнения каких-то иных 
задач. Раунды переговоров то проводились, то прекра-
щались, были времена, когда подписывались догово-
р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как казалось, открывают путь для 
прогресса и мира, но всегда затем неизменно следо-
вал срыв, взаимные обвинения и прекращение диало-
га. Вплоть до 2006 г.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шесть раундов 
переговоров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ки", а затем они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 апреле 2009 г. КНДР конста-
тировала очевидное, заявив о бесполезности сохране-
ния данного формата, тем более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Пхеньян уже на деле доказал, что ядерная бомба у 
него уже есть.

Превращение в ядерную державу
В начале 2005 г. КНДР заявила, что она уже обла-

дает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и является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Хотя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исключалась, большинство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считали, что Пхеньян просто 
блефует, пытаясь усадить США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и 
выбить уступки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мощь.

9 октября 2006 г.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в райо-
не местечка Пхунгери на своем единственном ядерном 
полигоне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первые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Правда, и тут не все были полностью убеждены, так как 
сила взрыва оказалась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высокой, что 
дало основания некоторым предположить неполадки 
испытываемого оружия. Впрочем, если они и были, 
что потом КНДР сняла все вопросы, произведя вплоть 
до 2017 г. еще пять испытаний: 25 мая 2009 года, 12 
февраля 2013 года, 6 января, 9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и 3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При этом испытания в январе 2016 
г. и сентябре 2017 г. были заявлены как термоядерные.

Если ранее были какие-то сомнения, то теперь даже 
самые отъявленные скептики признали, что КНДР ов-
ладела ядер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так как мощь взрывов 
была большой. Кроме того, большинство экспертов 
склонны считать, что Пхеньян не лукавил, объявив в 
двух случаях о термоядерных взрыв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в КНДР в конце 2011 г. молодо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куда активнее, чем его отец и даже дед, на-
строен на то, чтоб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не просто 
государством, обладающим "какой-то бомбой", кото-
рую фактически сложно применить, 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полноценную ядерную державу, обладающую насто-
ящими ударными ядерными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х 
доставки.

В этой связи, именно при Ким Чен Ыне стал наблю-
даться резки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и качества как ядерных, 
так и особенно ракетных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ную про-
грамму сл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отрыве от ядерной, 
так как из-за слабого развития авиации и иных альтер-
натив КНДР делает ставк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раке-
ты, как основные средства доставки ядерных боезаря-
дов. И,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билась 
еще более впечатляющих успехов, сумев создать, 
испытать,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поставить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самые разные типы ракет - малой,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способные 
достигать любой точки США. Также были испытаны и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способные выполнять ма-
невры по уклонению от систем ПРО -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Кимскандеры" или KN-23 - аналоги российских "Искан-
деров". 

КНДР испытывала как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так и крыла-
тые ракеты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активно внедряются 
как жидкотопливные, так и менее уязвимые для про-
тивника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е системы.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18 лет назад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ъявила                
о налич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КНДР за это врем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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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вая в этом году партия картона             
с Сахалина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материк
Сырье массой почти 22 тонны из Корсакова транспор-

тирова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 Там сахалинский картон после 
переработки получит вторую жизнь.

Макулатура – один из материалов, который хорошо 
поддается вторичной переработ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
ласти его отбирают на сортировочных комплексах поли-
гонов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наряду с пластиком, 
стеклом и металлом. Между тем, специальные контейне-
ры для разд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отходов не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сбора макулатуры.

– Это то сырье, которое собираетс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Мы просим сахалинцев не 
складывать картонные коробки в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и контейнеры для смешанных отходов. Во-первых, они 
объемные и занимают много места в баке. А во-вторых, 
приходят в негодность под влиянием влаги. Аккуратно 
оставленный картон в отсеке для крупногабаритных от-
ходов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Иван Мороз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сего было отправлено 
на материк порядка 300 тонн картона.

Из бумажного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можно производить 
упаковки для яиц, бумагу, гофрокартон, подарочную упа-
ковку, бумажные салфетки, туалетную бумагу и прочее.

Министр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Темой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и ключевые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
тию области на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алерий Лима-
ренк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глав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 ходе стро-
ительств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которая проектировалась с учетом специфики сейсмоак-
ти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и-
нансирования.

«Появление новый полосы - это вопрос не только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хотя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важно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но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регион, где периодически отмечается сейс-
м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Поэтому полоса, принимающая 
тяжеловесные самолеты в любых условиях – это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крайне нужный объект на юге обла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ядом с полосой, на юге острова, появится целый ряд 
новы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логисти-
ческий хаб и гостиницы.

Следующим пунктом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о строитель-
ство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ая выведет грузовой транс-
порт за пределы гор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ее появление не 
только улучшит качество дорог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о и 
его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Ещё одно важное реше-
ние - интегрировать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транспорт в си-
стему городского. Это в разы сократит время по доставке 
пассажиров между городами Корсаков и Южно-Саха-
линск.

Перспектива развития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логистики островов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а с портовым горо-
дом Корсаков. Поэтому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о уделено обновл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ибреж-
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порту планируются дноуглубитель-
ные рабо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лнорезов,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и предприятия по рыбообработке и хранению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чнутс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в целом одобрил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план развития юга Сахалина, кото-
рый станет основой для доклада губернатора Президен-

ту РФ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ла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объезд-
ной дороги,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рта Корсакова и создание 
«надземного метро» станут важнейшими проектами при 
образова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
ции, объединя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Анив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
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мнению министра, 
серьезным подспорьем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масштабной 
инициативы могло бы ст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режима 
ТОР на проекты в Корсакове. Это позволило бы ускорить 
выде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ую ТОР «Южная» расширили                                    
под создан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цементного завода                                  
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морпор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дписа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расширении границ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Южна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трех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ранспортной 
логистики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создан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для хран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
варов и переработк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предусмотрен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Запуск проекта позво-
лит трудоустроить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В 2025 году в 30 км от села Победино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цемента мощностью до 
700 тыс. тонн в год, выпускающий марки М400, М500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естного сырья. Объем частных вложе-
ний превысит 12 млрд рублей,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будут соз-
даны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около 600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Создание и эксплуатаци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о. Сахалин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а принци-
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Стратегиче-
ски важный объект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
гиона обеспечит эффективно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Морпорт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нефтяной, газовый, 
угольный терминалы, а также береговую базу снаб-
жения. Общий предполагаемый объем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в пери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вестора на ТОР 
«Южная» оценивается в 25 млрд руб.,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оздание 450 рабочих мест.

Суммарный объём инвестиций в создание этих объ-
ектов составит 42,6 млрд рублей и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
крыть около 1,1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данным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сегодня резиденты ТОР «Южная» ре-
ализуют 12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ять из них уже 
успешно запущены, объем частных вложений превысил 
9,7 млрд рублей, более 990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рабо-
чие места.

«Мы долго добивались этого решения.  Расширение 
границ ТОР будет иметь положительный мультиплика-
тивный эффект, так как поможет привлечь новых рези-
дентов. Льготный режим позволит не только запустить 
нов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
стве, туризме, улучш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но подтолкнет бизнес к запуску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в сопут-
ствующих областях. Итог - повышение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
сти,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
на»,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ТОР позволяют инвестора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
екты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в том числе импортозамеща-
ющие. Они создают важ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площад-
ки, которые дают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Мы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эффек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зидентов ТОР, чтобы запуски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масштабирование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про-
изводств шло своевременно и с меньшими затратами. 
Бизнесу доступны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льготное финансиро-
вание, комплекс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КРДВ, в 
том числе содействие в налаживании кооперационных 
связей, сбыте и продвижении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правовая 
и hr-поддержка», - подчеркнул директор «КРД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ихаил Алешин.
В 24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дет 

курс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Ученики восьмых классов изучают военную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и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в форма-
те внеур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пор делается на теоретиче-
ски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Новый курс проходят почти 800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дин из первых уроков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
ки провели 24 января для восьмиклассников южно-са-
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8 имен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 Г. 
Асапова. В зан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 
также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
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
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Воинская честь и достоинство – это неотъемлемые 
качества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Военнослу-
жащий с честью и достоинством несет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Чтобы выполнять боевые задачи, 
каждый солдат должен быть хорошо экипирован, – начал 
урок учитель ОБЖ школы №8 Вадим Ким.

Педагог рассказал школьникам об элементах сна-
ря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олдата со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
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до наших дней. У ребят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рить тактические наушники, противо-
осколочный костюм и защитный шлем. На последующих 
уроках школьники научатся разбирать и собирать авто-
мат Калашникова.

– Мне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нравилась интерактивная 
часть урока. Я впервые надела бронежилет, он тяжелый, 
но вес распределяется удобно. Теорию про экипировку 
тож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вспомнить, – поделилась ученица 
школы №8 Юлия Дружинина.

Военную историю изучают и юные курильчане. В 
центре дет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 школе села Рейдово, вось-
миклассники встречаются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Занятия в 
районе проводят педагоги с боевым прошлым. Учителя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основы огневой, строевой и тактиче-
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 четвертой четверти эт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уроки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будут прохо-
дить также школьники села Буревестник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 Создание курса – наша региона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Специалисты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
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
ния провели серьезную работу, разрабатывая модуль, 
который мы успешно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внедрили в наш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Мы видим большой ин-
терес со стороны школьников к новой дисциплине, – от-
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а-
стасия Киктева.

Чтобы преподавать основы НВП, порядка 30 остров-
ных педагогов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ое переобучение, вклю-
чающее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и отработку практиче-
ских навыков.

Напомним, курс по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е по-
явится во всех школах страны со следующе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Ф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В школах будут вводить курсы начальной во-
енной 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для 5-9-х классов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полевые занят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При этом на многие из них, как было заявлено, 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и тактические ядерные боеголовк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обращено на создание ракет различно-
го типа базирования. В этой связи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систем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запускать с мобильных пуско-
вых установок, специальных поездов,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обычных стартовых площадок. Ведутся также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гиперзвукового оруж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плане положение о КНДР как 
о ядерной державе в апреле 2012 г. было включено в 
Конституцию страны и в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опре-
деленные на съезде партии. 8 сентября 2022 г. на седь-
мой сессии Верхов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ВНС) КНДР 
14-го созыва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 политике КНДР в от-
ношении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Данный документ 
стал по сути полноценной ядерной доктри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торой прописано, когда и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
ях Пхенья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ебе прав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Зак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несения превентив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
ра в случае получения сведений о намерениях врага 
атаковать.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Если в 2005 г., когда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заявили о наличии у них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м за 
рубежом многие не поверили, то теперь ядерный ста-
тус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 вызывает сомнений. Кроме того, 
страна получила и целый набор самых разных носите-
ле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доставлять атомные боеголовки на 
самые разные расстояния - от соседней Южной Кореи до 
США,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за океаном.

В 2018 г. Ким Чен Ын ввел мораторий на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и запуски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после 
чего последовали его встречи с лидер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но общение не принесло результатов. КНДР не 
добилась снятия санкций. В итоге в январе 2020 г. Пхе-
ньян заявил, что прекращает действие односторонних 
ограничений.

В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на ближайшее будущее - созда-

ние более мощных ракетно-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включая 
так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разделяющиеся боеголов-
ки и новые типы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ностранные наблюда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КНДР 
может провести седьмые по счету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в 
любое время, так как к этому все уже давно готово - оста-
лось лишь, образно говоря, "нажать кнопку".

По поводу оценок точных параметров ядерного ар-
сена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мнения.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экспертов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о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KIDA, Южная Корея), КНДР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меет уже около 80-90 готовых ядерных 
боеголовок, от 400 до 900 кг обогащенного урана и еще 
около 40 кг оружейного плутония. Этих материалов хва-
тит, чтобы созда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боезарядов.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КНДР намерена довести количество 
готовых атомных боезарядов до 250-300 штук и еще 
больше расширить спектр ракет, которые могут исполь-
з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средств доставки.

Для сравнения отметим, что по данным на 2022 г. 
США и Россия обладали более 5000 боеголовок каждая, 
у Китая было 350, у Франции - 290, у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225 
штук. То есть, судя по настрою Пхеньяна,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он сможет если не догнать Россию, США и Китай, то 
вполне способен стать четвертой по мощности 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державой мир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18 лет назад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ъявила                   
о налич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смогла достигнуть КНДР за это время



2023년 1월 27일 새 고 려 신 문 (7)

[우리말로 깨닫다]

토끼는 토끼다
토끼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와도 매우 친숙한 동물이지요. 

토끼 간을 용왕의 병 치료에 쓰

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토끼 간에 특별한 약효가 있을

지 궁금해 하기도 했습니다. 간

이 건강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왜 토끼의 간이었을까요? 토끼

의 간이 더 특별하였을까요? 

토끼 이야기 하면 빠질 수 없

는 것이 거북이와의 경주지요. 결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교만한 토끼의 패배입니다. 성실성 앞에 재주가 

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토끼를 보

면서 우리는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늘 성실하게 쉼 없

이 살아가는 것에 지쳤다고나 할까요? 성실함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만, 쉼이 비난 받을 일도 아니라고 봅니

다. 살다가 힘이 들면 빛 가린 나무그늘 아래서 솔솔 부

는 바람을 맞으며, 꿈마저 잊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때

로는 예상치 못한 패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편한 잠을 누렸으니까요. 

토끼라는 말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 언어

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끼

는 순우리말처럼 보이는데, 순우리말이 아닌 것처럼 보

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토는 한자어 토(兎)와 

같습니다. 한자어를 어원으로 보는 것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호랑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호랑이의 

호(虎)가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끼의 토는 정

말 한자일까요?

고구려어에 보면 토끼에 해당하는 단어로 오사함(烏

斯含)이 나옵니다. 지금의 독음이니 그 때는 달랐을 겁

니다. 이 단어는 일본어 단어 'usagi'와 닮아서 주목을 끌

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공통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경우는 특히 놀라움을 

줍니다. 3, 5, 7, 10의 경우 고구려어와 현대 일본어는 거

의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말에는 토끼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있었

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고구려에 나타나듯이 분명히 있

었을 겁니다. 그럼 토끼는 한자어일까요? 저는 다른 가능

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말에도 토끼가 

있고 한자어에도 '토'가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하였거나 원래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습

니다. 말과 마(馬)도 이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말을 마

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로 몽골어에서도 말은 'morin'이었습니다. 말과 마는 같

은 어원에서 출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토끼는 중세국어에서는 '톳긔'로 나타납니다. 처음부

터 한자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토끼를 몽골어 등을 찾아

보면 'tulai'로 토끼와 비슷한 발음의 말로 나타납니다.(

서정범, 새국어 어원사전) 저는 토끼와 토(兎) 그리고 다

른 알타이 제어의 말들이 모두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였

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톳긔에서 '돋'을 재구한다면 '고

슴도치'의 '돋'이나 '도야지' 등과도 어원적 관련성을 생

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원을 밝히는 일이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한편 토끼라는 말은 은어와 속어에서도 남아있습니

다. 그것은 토끼가 잘 도망가는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바로 '토끼다'입니다. 명사가 그대

로 어간이 된 말입니다. 이런 구성은 우리말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빗 – 빗다', '풀 – 푸르다' 등이 있습니다.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되는 현상입니다. 어쩌

면 '토끼!'라는 말이 암호처럼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토끼'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의미였을 수 있는 겁니다.

올해가 '토끼의 해'라는 이유로 궁금증이 꼬리를 물

었고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졌습니다. 토끼가 식용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사구팽의 

뜻을 설명해 주면 조금은 이해가 깊어질까요? 아무튼 여

러분 모두 토끼의 해에 복 많이 짓고, 기쁨 많이 누리시

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1면의 계속)

지난해 수권자본 투자에 2021년보다 

1.7%가 증가한 2,610억 루블리가 유치됐

다. 주 정부는 석유가스 부문과는 관계없이 

산업 부문에 현실적인 투자 증가를 이뤄냈

다. 사할린주에서 정부와 기업 간  상호관계

의 체계를 개혁하고, 개방성과 우호성의 원

칙을 도입하여 허가권과  연결망 착수 수속 

기한을 단축시켰다.

올해는 제반시설 개발 및 새로운 투자

기획들의 착수에 따른 대규모 사업을 지속

한다. 더불어 코르사코브 항구의 현대화 작

업, 포로나이스크 다기능 화물 운송 구역의 

건설이 계획돼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물류센터 건설,  복합자재들로 선박을 건조

하기 위한  조선소 건설, 목재가공 단지 건

설, 시멘트와 조립식 주택 생산공장 건설, 

연료 생산공장 건설, 5개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 '고르늬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돼 있다. 

사할린 주민 생활의 질적 개선이 검토

된 가운데 이에 대한 맞춤 접근 방식 덕분

에 빈곤한 처지에 있던 주민들의 수를 감소

시킬 수 있었다. 동원병과 이들 가정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사회적 지원금을 긴

급 시행하며, 국방부와 긴밀히 업무 접촉을 

원활히 하여 군부대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

와 물품 구매가 조성됐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유

리 트루트녜브 부총리와 만남에서 일련의 

교통 접근성 문제로 연방 지원을 요청했

다.

부총리는 러시아 건설부와 교통부에서 

사할린의 요청안이 검토되도록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코르사코브 항구 현대화와 연관

된 시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사할린주에 주택 건설량 증가 및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상·하반기 각 5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 직접 체험

외교부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

교 현장실습원' 3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공공외교 이해도 및 국제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

다. 특히 올해에는 선발인원을 30명에서 38명으로 증원했다. 

올해 선발된 현장실습원은 상·하반기 각 5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는다.

현장실습원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뤄지며, 공공

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있는 만 29세 이하인 우리나라 국적

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사증 발급비 등이 

지원되며, 특수지의 경우 특수지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활동 종

료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선발 기준으로는 어학 능력, 가점 부여 사항(국가유공자, 취업 

취약계층, 지방인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

자세한 정보는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사

이트(mofa-hml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외교부, '2023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사할린 동포들,                 
우크라 사태로 고국 땅 

못 밟고 애태워
 작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 350명 

중 228명 아직 러시아서 생활

"하늘길 끊기고 바닷길은 표 구하

기 어려워"...정부 대책 마련

(3면의 계속)

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한인 수

는 2만6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일 양국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2015년까지 공

동예산을 들여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을 지원했으며, 

2016년부터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

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영주 귀국에 필요

한 항공운임 일부와 초기 정착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

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징용 조선인은 전쟁 소모품이었다' 
펴낸 문창재 작가

문창재 작가가 6일 한국일보 본사를 찾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938년 4월 1일. 일본은 일본 점령지를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동

원하라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한다. 세계 열강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한계에 직면한 일본이 한반도의 인력 수탈을 본격화한 것. 이후 '노무 동원'

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조선인이 중국 만주, 러시아 사할린, 태평양 남양군

도, 동남아시아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다. 생면부지 이국땅에서 셀 수 없

이 많은 목숨이 연기처럼 스러졌지만 그 끔찍한 숫자조차 가늠할 수가 없다.

한국일보 도쿄특파원, 논설실장 등을 지낸 기자 출신의 문창재(77) 작가

는 징병 조선인의 수난사를 296쪽 분량의 책 한 권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펴

낸 저서 '징용 조선인은 전쟁 소모품이었다'는 폐암 4기 병마와 싸우는 와중

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려 온 작업의 결과물이다.

출발은 2년 전이다. 최근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문 작가는 2021년 KBS 

다큐멘터리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을 우연히 시청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징용 조선인들의 처참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평생 언론인으로 

살면서도 그 비극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과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겠다는 결심이 섰다.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시절 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세상을 등졌어요. 국가가 지켜

주지 못한 기구한 인생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전에 뭐라도 남겨야겠다

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5년째 지난한 암투병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징용 조선인 관련 자료와 문

서를 손에 넣기 위해 1년간 발품을 팔았다. 전국 고서점과 도서관 수십 곳을 

다니며 댐과 벙커, 탄광, 군수공장에서 조선인이 희생된 상황과 증언, 일기와 

신문기사 등 '팩트'를 모았고, 그를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뀄다. 그는 "

징용이 일본 본토에서만 있었던 일로 알려졌지만 실상 징용의 범위는 그보

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중남부 태평양과 북태평양의 섬, 시베리아 최북단까

지 끌려간 이름 없는 조선인만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마저도 일본인

이 조사한 통계"라고 탄식했다.

문 작가는 "징용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가장 뜨거운 외교 현안이지만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차치하고라도, 우

리 스스로가 그 비극을 똑바로 알고자 연구하고 증거를 남기는 데 게을렀다

는 일갈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나라를 뺏긴 것만도 분한데 강제로 끌려가 

혹사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것은 민족 자존의 문제"라며 "그런데도 우리 손

으로 만든 책과 소설은 몇 권이며, 영화는 몇 편이나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제 잔재를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이름 

없는 서민들의 역사를 발굴하고 싶다"는 그는 "병을 생각하면 벅찬 일임이 

분명하지만 기록자로서의 부채를 힘 닿는 만큼 없애고 갈 생각"이라며 "조선

인 원폭 희생자를 다룬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남양주시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육세트 100박스 전달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지난 19일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990만 원 상당의 정육세트 100박스

를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정육세트는 남양주시 북부권역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와 소외된 이웃 100가구에 지원될 예정

이다.

현대병원 김부섭 원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사할린 동포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

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북부희망케어센터 전정수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정을 전해주신 현대병

원 김부섭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후원 물

품은 어려운 이웃분들께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내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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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День снега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2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
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
метили День снега. 

Желающие научиться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горным лыжам 
и сноубор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гостей 
музыкаль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мимо са-
халин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и жители других даль-
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В завершение праздника на 
южной станци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ли 
розыгрыш подарков от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снега отмечают в 40 странах мира. 
Впервые его провели в 2012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Меж-
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лыжного спорта.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들 교통사고를 
당한 소년의 치료를 위한 모금 행사
사할린 국립대 대학생들이 '러시아 대학생의 날(1월 25일 기

념)'을 앞두고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방문객들은 제과, 기

념품, 카드, 책, 액세서리 등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들은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 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다.

<착한 바자회>가 3년 만에 14만5천 루블리 모금에 도달했

다. 모아진 기금은 자선을 위해 쓰이는데 2020년에 모아진 자

금은 <용맹의 함> 기획 실행을 위해, 2021년에 자선 기금은 화

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해, 2022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보호소를 위해 쓰였다. 

올해 모인 기금은 외상을 입은 후 재활을 위해 현대적 재

활 기구가 필요한 아니와 지역의 보바 콜추긴을 지원하기 위

해 전달할 예정이다. 

보바가 2018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벌써 4년째 보바의 어

머니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며 아들이 두 발로 서길 꿈

꾸고 있다.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собрали                             
деньги на лечение пострадавшего              

в ДТП мальчика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отме-

чается 25 января)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
рительную ярмарку. Посетители приобрели выпечку, 
сувениры, открытки, книги, аксессуары и многое дру-
гое. Все это сделали своими руками школьники, сту-
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уза. 

За три года «Доброй ярмарки»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порядка 145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 выру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идут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Так, в 2020 году собран-
ные деньги направили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ун-
дучки храбрости», в 2021 — семье, пострадавшей от 
пожара, а в 2022 — приюту «Пес и кот».

В этом году все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переведут на 
поддержку Вовы Кольчугина из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
торый нуждаетс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реабили-
таци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осле полученной травмы. 
В 2018 году его сбила машина — вот уже четыре года 
мама сахалинца борется за его жизнь и мечтает поста-
вить сына на ноги.

<자녀교육 공로>에 대한 명예훈장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자녀교육 공로> 명예훈장 수여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뤄지며, 매해 명예훈장과 상금과 상장을 세 가정 또는 부

모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

이 전했다.

교육청 조직위원회의 신청서 접수는 아무르스카야 거리. 

88(402호 4층)에서 오전 9시-13시, 14시-17시까지 이뤄진

다. 상담 문의는 전화312-687 (5번 추가)로 할 수 있다.

명예훈장 수여 대상은 부모 (또는 편부모), 법적 후견인(입

양자, 보호자, 후견인)으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10년 

이상 상시 거주하며, 7세 - 18세까지 자녀 두 명 또는 그 이상

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한 러시아 국민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학업에서 스포츠, 창작, 과학 예술에서 성과를 거두

거나 가족 전체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기

업, 기관, 단체, 국가 정부기관, 지역 자치기관, 사회단체 종사

자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시상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두마의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четный знак "За заслуги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начался с 16 январ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15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За заслуги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Ежегодно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награждают не бо-
лее трех семей (родителей). Вместе с ним выда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ое денеж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и удосто-
верение, сообщает ИА SakhalinMedia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комитет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вести 
прием заявителей с 9.00 до 13.00 и с 14.00 до 17.00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Амурская №88 (4 этаж, кабинет 402). 
Консульт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312-687 
(добавочный 5).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четный знак могут граждане, 
являющиеся родителями (одним из родителей), либо 
иными зако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усыновители, 
опекуны, попечител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не менее 10 лет, вос-
питавшие (воспитывающие) двои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8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Важно, чтобы 
дети имели достижения в учебе, спорте, творчестве, 
науке и искусстве и в целом семья могла бы являться 
примером для горожан.

Кандидатуру 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коллективы пред-
приятий,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ы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Награждение осущест-
вляе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я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об-
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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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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